
Sermon Notes: 

 

서론: 종교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: 평안  

     기독교의 평안: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으로 인함 

     평안도 주시지만 고난도 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

 

본론:  

1. 고난 

     가. 타율적인 고난 

          징계성 고난 (예: 요나) 

        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(예: 요셉) 

         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 (예: 바울) 

          마귀의 시기로 인한 고난 (예: 욥) 

     나. 자율적인 고난 

         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당하는 고난->예수님 

2.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반드시 온다! 

     가.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. 

     나.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. 

     다. 참고 견뎌내라->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

3. 고통으로 인한 세 가지 탄식 

     가. 피조물의 탄식 (22 절)->믿음의 사람들을 고대 

     나. 성도의 탄식 (23 절)->죄로 인한 갈등 

     다. 성령님의 탄식 (26 절)->성도를 돕기 위한 탄식 

 

결론: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이유로 고난은 오니 두려워하거나  

낙심치 말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며 탄식함으로 주님께  

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변하는 계기로  

삼으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로마서 8 장 26 절 

‘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 

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 

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?  

2.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, 탄식이 있는가? 

3.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의미가 있음을 아는가? 
 


